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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-6개 유관기관, 콘텐츠기업 육성 위해 힘 모으기로

- 12일,‘인천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기업 육성위한 업무협약’체결 - 

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이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해 

힘을 모으기로 했다. 

인천광역시는 12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콘텐츠기업 

육성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, 인천관광공사,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, 

인천지식재산센터,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, 인천영상위원회와 업무협약

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협약식에는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6개 협약기관장이 참석했

다.

 

이날 협약은 향후 3년 동안 인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성공적인 

추진을 위해 주요사업의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, 시너지효과 

극대화를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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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인천시는 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을 총괄하고, 인천테크노파크 

등 6개 기관은 콘텐츠투자, 지역콘텐츠 관광연계, 지적재산권 역량 강

화, 기업홍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협력한다.

이번 협약을 위해 각 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실무

자 간 간담회를 진행해왔다. 협약식 이후에도 정기회의를 통해 콘텐

츠산업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, 인력과 공간의 공유, 지역 내 네트워크 

구축 등의 안건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.

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“인천 콘텐츠산업 분야가 문화, 관광, 교육, 

경제 등 도시산업 전반의 연계와 융합으로 이어져, 주요 사업 간의 시

너지를 내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시는 국가 공모사업인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, 인천콘텐츠

코리아랩, 인천 VR·AR 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과 함께, 올해 총 10

개 사업에 104억 원(전년대비 25% 증가) 규모의 콘텐츠기업 지원정책

을 추진하고 있다.

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4개의 신규 사업, ▲문화콘텐츠 맞춤형 

사업화지원 ▲인천형 콘텐츠유망기업 발굴·집중육성 ▲청년콘텐츠 

우수인재 양성 ▲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활용확산 사업에 

약 24억 원을 투입해 콘텐츠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  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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